
콜드 이메일로 꿈의 데이터 직무 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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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1

왜 콜드 이메일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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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지원의 블랙홀 현상
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준비해도, 온라인 포털 지원은 무응답(Ghosting) 이 일반적임

자동 거절 메일조차 오지 않는 "블랙홀 효과"가 흔함

인맥(Referral)이 없는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: 콜드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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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드 이메일이 게임 체인저인 이유
저자(Nick)가 대학 시절 Snapchat, Cloudflare 면접을 콜드 이메일로 획득함

전 직장 SafeGraph도 CEO에게 보낸 콜드 이메일로 입사함

대부분의 구직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음

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 상위 10% 구직자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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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드 이메일의 전제 조건
콜드 이메일은 만능이 아님 — 아래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함

전제 조건 설명

적합한 포지션
신입이 VP of DS에 지원하는 등 비현실적 타깃은 효과
없음

강한 이력서 Ch1에서 다룬 이력서 기본기 완성 필수

포트폴리오 프로젝트 Ch2의 킥어스 프로젝트로 역량 증명 필요

기본기가 갖춰졌는데 면접 기회가 없다면, 콜드 이메일이 돌파구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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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2

누구에게 보낼 것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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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규모별 콜드 이메일 타깃
소규모 (50명 미만)

CEO 또는 CTO에게 직접 이메일

의사결정권자에게 바로 닿을 수 있음

SafeGraph 사례: CEO에게 직접 이메일 → 24시간 내
면접

중규모 (50~250명)

테크니컬 리크루터 우선 탐색

없으면 일반 리크루터에게 발송

또는 합류하고 싶은 팀의 채용 매니저(Hiring

Manager) 에게 발송

대규모 (1,000명 이상)

"University Recruiter", "Campus Recruiter" 직
함 탐색

인턴십/신입 지원에 가장 효과적

저자가 대학 시절 가장 성공률 높았던 타깃

FANG급 초대형

LinkedIn 회사 페이지 → 직원 필터 → "Data
Recruiter" 검색

Google 사례: 6명의 DS 전문 리크루터를 몇 분 만에 발
견함

"ML
직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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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 네트워크 활용 전략
LinkedIn에서 자신의 대학 검색 → "Alumni" 클릭

회사별, 직함별 필터링으로 해당 기업 동문 파악 가능

DS 직무가 아니어도 추천(Referral) 해주거나 적합한 담당자를 연결해줄 수 있음

활용 시점: 리크루터/채용 매니저에게 보낸 첫 이메일이 무응답일 때 백업 전략으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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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3

이메일 주소 찾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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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주소 탐색 도구와 추측법

무료 도구 활용

Clearbit Connect — 이메일 조회 서비
스

Hunter.io — 도메인 기반 이메일 패턴 탐
색

MassApply (massapply.com) — 리
크루터 연락처가 이미 등록된 구직 플랫폼

원클릭 커스텀 콜드 이메일 발송 + 추
적 기능

추측(Guessing) 전략

소규모/창업자:
firstname@companydomain.com

중규모:
firstname.lastname@company.com  또는
flastname@company.com

Hunter.io로 해당 회사의 이메일 패턴 확
인 후 추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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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찾을 수 없을 때: 대안 채널
추측한 이메일이 모두 반송(Bounce)되면 → LinkedIn InMail 또는 Twitter DM 활용

이메일이 여전히 1순위 — 리크루터와 CEO는 하루 종일 이메일 확인함

LinkedIn/Twitter에서 연락해도 잃을 것은 없음

콜드 이메일 작성 팁은 다른 콜드 메시지(DM, InMail)에도 동일하게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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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4

효과적인 콜드 이메일 8가지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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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1: 짧게 쓰기 — 100단어 내외가 최적
1 리크루터는 바쁨 — 이메일을 읽고 응답할지 판단하는 데10초밖에 없음

2 HubSpot 분석(4천만 건): 콜드 이메일 최적 길이는50~125단어

3 저자 경험상100단어 내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

4 "I hope you are doing well today!" 같은 인사말
은

불필요하거나 불성실하게 보
임

— 삭
제

5 핵심: 높은신호 대 잡음비(Signal-to-Noise Ratio)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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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2: 핵심 성과 1~2개 언급
콜드 이메일은 세일즈 이메일 — 한 문단으로 자신을 "면접 가치 있는 사람"으로 판매

부끄러워하지 말 것 — 이것은 셀프 세일즈임

효과적인 성과 예시:
우승한 해커톤 이름 언급(Name-drop)

프로젝트/앱 하이퍼링크 + 사용자 수(예: "2,000 MAU")

명문 공대 출신이면 적극 활용

단, 이력서 전체를 복사하지 말 것 — Tip 1(짧게 쓰기) 위반

이력서는 첨부파일로 보내서 리크루터가 필요시 참고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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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3: 긴급성과 타임라인 제시
가장 강력한 팁: 경쟁 오퍼나 리턴 인턴십이 있으면 반드시 언급

효과: 리크루터가 신속 응답 + 온사이트 면접 패스트트랙 가능성

유명 기업 오퍼일수록 사회적 증명(Social Proof) 효과가 큼
"다른 기업이 원하는 인재" → FOMO(놓칠까 두려움) 자극

오퍼가 없어도 온사이트 면접 일정만으로도 효과 있음

주의: 상대 기업이 "백업 옵션"으로 느끼지 않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반드시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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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4~5: 개인 연결 + 구체적 요청

Tip 4: 개인적 연결고리 만들기

콜드 이메일이라도 차갑게만 쓸 필요 없음

LinkedIn에서 공통점 탐색 (2분이면 충
분):

같은 대학 출신

같은 도시 거주 경험

공통 지인(Mutual Connection)

작은 공통점이 응답률에 큰 효과를 줌

Tip 5: 구체적으로 요청하기

"시간 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" → 너무

모호하고 소극적

리크루터는 당신이 구직 중인 것을 이미 앎

직접적으로 말할 것:
"2021년 여름 DS 인턴십 면접을 원
합니다"

"Senior DS 포지션 면접 프로세스를
시작하고 싶습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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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6: 강력한 이메일 제목 작성법
이메일은 열려야 읽힘 — 제목이 클릭을 결정함

키워드 중심 + 핵심 스펙 전면 배치(소위 "Big Flex")

제목 예시 핵심 전략

"Former Google & Microsoft Intern
Interested in FT @ X"

유명 기업 인턴 경력 활용

"Computer Vision Ph.D. Interested In
Waymo"

전문 학위 + 타깃 기업

"Princeton Math Major Interested in Quant
@ Goldman"

명문대 + 구체적 직무

"Kaggle Champion Interested in Airbnb
DS"

경쟁 수상 이력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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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6 심화: 제목 개인화와 고급 전략
동문 리크루터를 찾았다면 제목에 대학명/슬로건 포함

예: "Dan / FinTech Hackathon Winner And Wahoo Interested in
Robinhood"

"Wahoowa"(UVA), "Go Bears"(Berkeley), "Roll Tide"(Alabama) 등

리크루터 이름을 제목에 포함하면 클릭률 상승

고급 해킹: 제목에 "Re:" 추가 → 기존 대화처럼 보이게 함
이미 대화 중인 것처럼 보여 열람 확률 높아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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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7: 3회 이상 팔로업 — 포기하지 말 것

원본 이메일 발송 (8가지 팁 적용)

원래 스레드에 답장으로 발송 (컨텍스트 유지)

간결하게 관심 재표명

"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?" 형태로 간결하게

다른 기업 온사이트/오퍼 마감 임박 시 발송

긴급성 + 사회적 증명 결합

첫 이메일 발송

1차 팔로업 (3~4일 후)

2차 팔로업 (추가 4~5일 후)

Hail Mary (수주 후, 긴급성 발생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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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7 심화: 멀티스레딩과 도구 활용
"너무 집요한 것 아닌가?" → 세일즈에서 3회 이상 접촉은 표준임

저자의 실제 면접 중 일부는 3번째 이메일 후에야 응답이 옴

2주 간격은 불필요 — 오히려 예의보다 신속함이 중요

Boomerang (Gmail 플러그인): 미응답 이메일 자동 알림

MassApply: 3회 팔로업 자동 스케줄링 기능

한 리크루터가 무응답이면 → 같은 회사의 다른 리크루터에게 발송
세일즈 용어: "Multi-threaded into an account" — 검증된 전략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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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 8: 최적 발송 시간 선택
이메일을 읽고 "나중에 답하지" → 그 "나중"은 오지 않음

요소 최적 피해야 할 시간

요일 화~목 월(회의 많음), 금(PTO/조기 퇴근)

시간
오전 11시, 오후 2시 (수신자 시간
대 기준)

업무 시간 외, 주말, 공휴일

심리
점심 직전 무료함, 점심 후 나른함 →
이메일 확인 타이밍

월요일 아침 1:1/팀 미팅 집중 시간
대

수신자의 시간대(Timezone) 반드시 확인 후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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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5

실전 성공 콜드 이메일 사례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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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1: Periscope Data — 4단계 드립 이메일

초기 이메일 분석

제목: "Ex-Google & Microsoft
Intern Interested in Working FT
at Periscope Data"

Tip 6 적용: 유명 기업 + 구체적 요청 제목

본문 구조:
발견 경로 언급 (Hacker News)

핵심 스펙 1줄 (Google Nest +
Microsoft 인턴)

기업과의 관련성 (데이터 인프라 경험
+ 대시보드)

구체적 요청: "면접 프로세스를 시작하
려면?"

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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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2: Airbnb — 동문 연결 활용
제목: "Former Google Intern from UVA Interested in Airbnb"

핵심 전략:
UVA 동문 행사에서 짧게 만났던 사실 언급 (Tip 4: 개인 연결)

친구의 Airbnb 인턴 경험 언급 → 내부자 레퍼런스

Google Nest 데이터 인프라팀 경험 → 유사 팀 적합성 제시

구체적 요청: "다음 단계를 알려주세요"

길이: 약 80단어 — Tip 1(짧게 쓰기) 충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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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3: Reddit — 제품 사용자로서의 열정 표현
제목: "Former Microsoft Intern & Avid Redditor Interested in SWE
Internship"

핵심 전략:
Hacker News에서 채용 글 발견 → 발견 경로 명시

Microsoft 인턴 경험 (데이터 → 인사이트 전환 역량)

킬러 포인트: 직접 만든 RapStock.io → 2,000 사용자 중 1,400명이 Reddit 유입

제품 사용자이자 커뮤니티 멤버로서의 진정성

교훈: 해당 기업 제품/서비스의 열성 사용자임을 보여주면 강력한 차별화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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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4: SafeGraph CEO — 직접 결과로 이어진 이
메일

CEO(Auren Hoffman)에게 직접 이메일 + AngelList 지원 병행

24시간 내 면접 확정 → 약 2년 근무로 이어짐

본문 구조 (Bullet Point 활용):
"Facebook Growth팀 SWE, 데이터 기반 A/B 테스트 전문"

"대학 창업 2,000 MAU + 고교 시절 DJ 사업 + VC 클럽 운영 → 허슬러"

"시스템 공학(산업공학 유사) + CS 복수전공 → CEO의 전공과 동일"

교훈: 온라인 포털 무응답 경험 → CEO 직접 이메일이 해결책이 됨

교훈: 상대방(CEO)의 배경을 조사하고 공통점을 찾아 언급함 (Tip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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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6

핵심 요약 및 상담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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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드 이메일 실행 4단계 로드맵
1단계: 타깃 선정

회사 규모별 적합한 수신자
파악

LinkedIn 직원 검색 + 동
문 네트워크 활용

2단계: 연락처 확보

Hunter.io, Clearbit
Connect 도구 활용

이메일 패턴 추측 + CC 병
행

실패 시 LinkedIn
InMail/DM 전환

3단계: 이메일 작성

100단어 내외, 성과 1~2
개

강력한 제목, 구체적 요청

긴급성/타임라인 + 개인
연결

4단계: 팔로업

3~4일 후 1차, 4~5일 후
2차

Hail Mary: 온사이트/오
퍼 활용

무응답 시 다른 리크루터에
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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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메시지
"보내는 것 자체가 상위 10%" — 대부분 콜드 이메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음

숫자 게임(Numbers Game) — 응답률이 낮더라도 모수를 늘리면 면접 기회 발생

완벽하지 않아도 됨 — 나쁜 콜드 이메일도 안 보낸 것보다 나음

이력서/포트폴리오가 먼저 — 콜드 이메일은 "문을 두드리는 행위"이지 역량의 대체가 아님

거절을 두려워하지 말 것 — 무응답은 개인에 대한 거부가 아닌 타이밍/상황의 문제

한국 상황 적용: LinkedIn Korea, 채용 플랫폼 DM, 학교 동문회 등으로 채널 확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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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드 이메일 8가지 팁 총정리
# 팁 핵심

1 짧게 쓰기
50~125단어, 신호 대 잡음비 최대
화

2 성과 언급 핵심 1~2개만, 이력서는 첨부

3 긴급성 제시
경쟁 오퍼/면접 언급 → FOMO 유
발

4 개인 연결
공통점 2분 조사 → 응답률 대폭 상
승

5 구체적 요청 "면접 시작하고 싶습니다" 직접 표현

6 강한 제목 최고 스펙 + 타깃 기업 전면 배치

7 3회 팔로업
3~4일 간격, 같은 스레드, 포기 금
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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